
삼성▪LG, AMOLED 기술 유출
경쟁국 중국․타이완에 유출 … 90조원 시장․1조원 이상 투자한 기술

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인 ‘AMOLED’와 ‘WHITE-OLED’의 회로도 등 제작 핵심기술이 이스

라엘의 검사장비 납품기업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핵심기술이 중국 최대 패널업체에 넘어간 정황이 일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AMOLED로 불리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은 응답속도가 LCD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로, AMOLED 제작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기법)’에 따라 첨단 국가핵

심 산업기술로 지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27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AM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기법 위반 등)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납품업체인 O사의 한국지사 직원 김

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상사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O사 한국지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

레이의 55인치 TV용 AM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신용카드형 USB 등에 담아 유출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삼성과 LG의 AMOLED 패널 생산현장에서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55인치 TV용

AMOLED 패널의 레이어별 실물 회로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저장한 USB를 신발이나 벨트, 지갑 등에 숨겨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몰래 빼낸 자료를 정리해 이스라엘 본사와 홍콩 법인을 비롯해 삼성·LG의 경쟁사인 중국·타이완 기

업을 관리하는 영업담당 직원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90조원에 달하는 AMOLED 시장은 삼성과 LG가 주도하고 있으며 유출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삼성은 약 1조

3800억원, LG는 약 1조270억원을 투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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